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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소셜 미디어 트렌드

- 미국의 소셜 미디어 산업은 안정기에 도달할 만큼 시장이 성숙했음. 2022년 소셜 미디어 
광고 시장이 TV 광고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기업과 브랜드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아질 것을 시사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빠른 변화에 맞추기 위해 트렌
드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며,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스
트럭쳐를 쇄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 2020년 2분기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의 정점을 기록했음. 팬데믹으로 인한 활동
의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여가 시간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초래된 결과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증가세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증가한 만큼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았고, 팬데믹의 영향이 축소되자 
이용시간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빠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때 주
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미국 보다는 중국이나 인도 등의 시장에서 더 효과가 좋다는 평가
가 있었으나, GWI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인식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 인스타그램의 
경우, 플랫폼 이용자들이 비즈니스 프로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플
랫폼의 상업적 활동을 용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틱톡이 톱 소셜 미디어로 성장하는데 큰 동력이 된 Z세대는 특히 숏폼 비디오 포맷에 익숙
하고 반응하고 있음. 그리고 롱폼 비디오 역시 Z세대가 반응하는 콘텐츠 타입으로, 전반적
으로 영상 콘텐츠에 Z세대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숏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수
초 내외의 아주 짧은 비디오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4분에서 20분 사이의 비디오 콘텐츠에 
익숙함. 85%의 마케터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콘텐츠 타입으로 숏폼 비디오
를 꼽음

- Z세대만큼이나 소셜 미디어 랜드스케이프에서 영향을 미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Z
세대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 개인의 경험을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대
하는 캠페인에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접
하며 느끼는 기쁨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온라인 비즈니스가 보편화된 요즘 소셜 미디어의 비즈니스 계정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효과 외에도 다른 브랜드, 다른 비즈니스 계정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음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상거래 기능도 짧은 시간 동안 큰 성장폭을 보
였음. 기존에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일수록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플랫폼이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
용자수, 이용시간이 많은 플랫폼들은 빠른 시일 안에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상거래 기
능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됨


